
GIST-전남대 학사과정생들, 프로그래밍 경연대회
‘제1회 알고리즘 마스터즈’ 개최…

광주권 대학생 100여 명 참가해 경쟁 펼쳐
- 학생단체가 주관한 오프라인 알고리즘 경연대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 총상금 150만원

-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기업 후원도 이끌어 내… 장려상 이상 입상자 CJ올리브네트웍스 인턴 채용 기회 

부여도 “참가자 간 정보 공유 지원하고 매년 대회 개최할 것”

▲ 알고마 준비위원회가 ‘제1회 알고리즘 마스터즈’ 행사 종료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학사과정 학생들이 주최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연대회 ‘제1회 알고리즘 마스터즈’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알고리즘 마스터즈’는 광주지역 소재 대학생 네트워크 강화와 비수도권 대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래밍 경연으로, 지난 4월 사전 접수와 5월 본 접수를 

거쳐 최근 본선 대회가 GIST 오룡관에서 열렸다.



▲ GIST 알고리즘 마스터즈 공식 포스터

GIST,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를 비롯해 광주권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목포 영흥고등학교 학생 한 명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대회는 참가자들이 대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회용 서버로 코드를 제출하는 방식

으로 진행됐다. 대회 서버가 채점한 현재 점수와 문제를 푼 속도를 기준으로 실시

간 순위가 중계되었다.

▲ 출제위원장 송혜근 학생이 문제를 해설하고 있다.

대회 총 상금은 150만 원이며, 장려상 이상 입상자에게는 CJ올리브네트웍스 인턴 

채용 기회가 주어진다.

대회 당일 오룡관 101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AI대학원장상) 이호준(GIST) 

▴아마존웹서비스(AWS) 특별상 김연우(GIST) ▴금상 김근성(전남대학교), 임채현

(GIST) 이송돈(GIST) ▴은상 김선모(GIST), 성정훈(GIST), 장현수(영흥고등학교) ▴동

상 김지인(전남대학교), 송주헌(조선대학교), 백찬형(조선대학교) ▴장려상 김선명

(GIST), 황금환(GIST), 김재형(GIST), 고도현(GIST), 조영진(전남대학교) 학생 등 참가

자 16명이 수상하였다.

‘제1회 알고리즘 마스터즈’를 주최한 ‘알고마 준비위원회’는 GIST와 전남대학교 학

사과정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한 학생연합 조직으로서,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GIST와 AWS를 비롯한 대학·기업의 후원을 이끌어 냈다.

알고마 준비위원회는 운영위원장 황인선(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과 출제위원장 

송혜근(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그리고 GIST 운영진 5명(박지원, 배설영, 이보

성, 이재선, 이정우)과 전남대학교 출제진 4명(고민규, 박종현, 이윤수, 최정환) 등 

GIST와 전남대학교 학사과정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구성원 대부분은 GIST와 전남대학교의 프로그래밍(인포팀, Wing, PIMM), 창업

(MOP) 관련 학생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평소 PS(Problem Solving) 분야와 행사를 

통한 학생문화 진흥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알고마 운영위원회 자체 피드백 설문 조사에 따

르면, 설문에 참가한 24명의 응답자 모두 내년 대회에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밝혔

으며, 대회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평균 4.6점으로 ‘매우 만족’에 가까운 

답변을 보였다. (5점: 매우 만족, 1점: 매우 불만족)

참가 이유를 묻는 설문(중복 응답 허용)에는 절반에 가까운 41.7%의 참가자가 알고

리즘 역량을 기르고 싶어서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고 응답했다.

▲ 알고마 운영위원회 자체 설문 중 참가 이유에 대한 답변 인포그래픽

‘알고마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황인선 학생은 “대회 준비를 위해 길지 않은 시간

이었지만 GIST AI대학원과 연구혁신센터 등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

원으로 이번 대회를 잘 마칠 수 있었다”며 “추후 참가자 디스코드(Discord) 채널을 

통해 참가자간 알고리즘 스터디와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